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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자본가의 중국“공산”당 찬사
 
  미하엘 프뢰브스팅, RCIT 국제서기, 2021년 6월 1일, www.thecommunists.net

중국 집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한 일본 독점자본가가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
다. 니시무라 다카시 아사히맥주 (중국) 인베스트먼트 사장은 "지금 중국은 수년 전과 비교했
을 때 상황이 많이 다르다. 만약 중국공산당의 영도력이 없었다면, 중국은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다."[1]

이 발언에는 무게가 있다. 아사히맥주는 일본의 대형 독점체 중 하나다. 도쿄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의 종합 주가지수인 닛케이 225와 포브스 글로벌 2000에 등재되어 
있다. 이 회사의 중국 사업부 사장으로서 니시무라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고 있다. 이는 그가 이미 12년 동안 중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체의 장이기 때문
에 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찬사는 많은 것을 드러내준다.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 경영자로서 니시무라 씨가 공
산주의에 동조할 리가, 즉 생산수단 사회화에 의한 계급착취 폐지에 공감을 품을 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가 중국의 발전을 칭송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즉 이윤을 
낼 수 있는 기회의 관점에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
다.

일본 독점자본가는 확실히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증명했듯이, 중국 자본
주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하여 강력한 부르주아지를 만들어냈고 제국주의 강대
국으로 굴기했다.[2] 오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슈퍼리치 (超富豪) 숫자 (전 세계 억만
장자의 1/3)를 자랑하고 있다.[3] 또 가장 많은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서 중국 124개, 미국 121개).[4]

이 아사히맥주(중국) 인베스트먼트 사장의 경우는 유별난 사례가 아니다. 많은 중국 자본가
들과 국제 자본가들은 "공산"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 친화) 정책으로 가능해진 거대한 
이윤 창출 기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도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채권시
장이 됐다"고 자화자찬한다.[5]

요컨대 국제 부르주아지는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고, 중공당 지도부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오늘 중국 “사회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공상가들

오늘 중국 “사회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미국 공화당의 우익 이
데올로그들 중 그런 공상가들이 한 쪽으로 있다. 그들의 동기는 아주 명백하다. 라이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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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겨냥한 자신들의 냉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사회주의” 언사가 필요해서다. 

다른 한 쪽으론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과 좌파-포퓰리스트 볼리바르주의 당들이 있다. 그들
의 동기 또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등의 "좌파" 정권들 ㅡ 실제
로는 국가자본주의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 ㅡ 은 무역, 외국인투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아
르헨티나의 포퓰리스-키르치네르주의 정부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이들 나라의 
많은 사업가들과 정치가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편익도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모토
를 가지고 산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스스로 부자가 되라.“

그리고 베이징과의 커넥션으로 돈을 벌 지는 못하는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있는데, 최소한 
그들은 소련 붕괴 후 30년 만에 마침내 새로운 이념적 조국을 갖게 됐다. 

끝으로,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대열에도 같은 공상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PO(노
동자당) ㅡ 당내 양대 분파인 알타미라 파와 반 알타미라 파 둘 다 ㅡ 는 여전히 중국 (및 러
시아)이 모종의 “노동자 국가”라고 주장한다.[6]

아르헨티나 사노당(PTS)과 그들의 국제 전우 트로츠키주의분파(Fracción Trotskista)는 이 
문제에서 얼버무림으로 일관한다. 다만 중국이 제국주의가 됐다는 테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
박한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도 러시아도 “아직 자본가계급이 공고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기까지 한다.[7]

이 같은 현실 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확실히, 이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베이징과 비즈
니스를 할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친중 부르주아-포퓰리스트 
당들 및 개량주의 당들의 관료기구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길 바랄지도 모른다.

그들의 구상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축소은폐의 객관적 의미는 분명
하다. 우리는 강대국들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8] 중국을 "사회주의"로,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로, 또는 "자본가계급
이 공고히 형성되지 않은" 국가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에서 (미·중 대결
에서) 중국을 편드는 길로 가는 이데올로기적 관문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사회 제국주의로 가는 위험한, 반역의 길을 열어놓는다.

나아가 그것은 이들 “트로츠키주의” 당들이 친중 부르주아-포퓰리스트 당들 및 개량주의 당
들에 영합, 순응하는 길을 열어놓는다. 이것의 의미는 명백하다. 계급의 선을 넘어 부르주아지
의 한 분파를 지지하는 것 말이다.

그러한 길에 반대하는 투사들은 이 기회주의·사회제국주의 구상과 결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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